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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,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발 

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

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을 허위사실적시에 

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합니다. 

박 의원은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,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휴대폰 번호를 변

경하고 기기를 교체한 것이 “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”하다는 

말도 안 되는 억측 주장을 하였습니다.

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. 실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휴대

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, 휴대전화 기기 교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

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을 뿐이며,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는 휴대전화를 교체

한 사실조차 없습니다. 그런데도, 박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

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집중적, 전방위적인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하

여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일상적인 행위와 연결시킴으로써, 김현지 제1부속실장

이 마치 특정 시점에 고의로 휴대전화 교체를 한 것인 양 대중을 호도하고 있는 

것입니다.  

박 의원은 공익을 위해 이뤄져야할 국정감사 기간에 오로지 정치적 공격을 목적

으로 대통령실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수차례 공표하고 있습니다. 공식 기

자회견 방식을 빙자해 허위조작왜곡정보를 유포하고,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훼손

하는 박 의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고,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

야 합니다.

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박정훈 국회의원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

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합니다. 수사기관의 신속하

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. <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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